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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개발 “결코 쉽지않다!”
노벨의학상 수상 귄터 블로벨 교수, 황우석 교수팀과 협력관계 구축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팀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협력관계가 구축된다.

경기도는 7월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서울대학 황우석 교수와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귄터 블로벨 미국 록

펠러대학 교수, 울프 네바스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바이오분야 석학 초청 대담>

을 갖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황우석 교수의 바이오 장기시설과 파스퇴르연구소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

다.

황우석 교수팀과 파스퇴르연구소는 공동연구분야 발굴 등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초 수원 광교테크

노밸리에 추진중인 경기도바이오센터 1단계 준공에 맞춰 세계 바

이오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황우석 교수의 바이오 장기 생산․연구시설은 2006년 8월 수원

시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연구단지(R&D)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는 2008년 상반기에 판교 IT업무지구에 각각 들어서게 된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바이오산업을 미래의 부가가치와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9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귄터 블로벨 미국 록펠러대

학 교수는 7월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한국파스

퇴르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세포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지적하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수년내 구체적인 <세포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경계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터 블로벨 교수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뛰어난 업적이지만 치료제로 상용화하는 데는 아

주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줄기세포가 체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있어 (자

신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포학의 세계적 대가로 꼽히는 블로벨 교수는 세포 내 단백질의 신호전달체계를 규명해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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